
반지성주의 시대, 밈(meme)과 소설의 운명:
커먼즈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관계를 중심으로

이소영(KAIST)

1.반지성주의와커먼즈

-오늘날반지성주의는우파청년들의전략이자스타일

-반지성주의란 “지성의역량”을 부정하는것

-도나해러웨이에의하면 “응답-능력의부재”

  ex. 아돌프아이히만

→세계를돌봄의문제로사유할수없었기때문에

      집단학살에가담한것

-반지성주의는자기이외의세계에대한무감각으로

  토지, 물, 숲, 지식체계, 돌봄역량을포함한

  공유된자연적혹은사회적부로서의커먼즈를

  인식할수없음

-또한 “공유자체와그과정에서파생되는연대의끈”인

사회적관계로서의커머닝을사유할수없음

∴ 커먼즈가투쟁해야할대상은반지성주의

2. 커먼즈와상품사이, 밈(meme)의운명

-그러나 <밈전쟁: 개구리페페구하기>(2020)는

우파의반지성주의를드러내는상징으로서

문화커먼즈가이용될수있다는점을보여줌

-원작자퓨리는페페를평화의상징물로

전환시키려는페페구명운동을펼치지만실패함

-페페는수많은짤들과의경쟁속에서살아남은

밈으로서탄생부터자본주의시스템의적자생존,

  즉진화의논리를벗어날수없는운명이었던것

-결국퓨리는오염된페페를상품화하려는앨릭스

  존스에맞서저작권(copyright)을주장하는

방식으로, 커먼즈로서페페의죽음을선고하는

방법으로페페를되찾고자함

-커먼즈는자본주의시스템이라는근본적한계

내에서반지성주의라는시대적경향에맞서야

하는이중의과제를짊어지고있는것

3. 커먼즈와상품사이, 소설의운명

-<밈전쟁: 개구리페페구하기>(2020)는

  말미에서홍콩민주화의상징으로거듭난

페페의모습을보여줌

-원작자도성공하지못했던밈의재의미화가

 커머닝을통해가능함

→자본의역사이래로상품과 커먼즈는

공존해왔으며, 어떤사물이상품이될지

    커먼즈가될지는 사회적맥락속에서 규정됨

     커먼즈는언제나투쟁의산물인것

-상품이자커먼즈로서 ‘소설’을 제시한장정일

-우익청년탄생기로서 『구월의이틀』(2009)은

자본주의시스템내에서 반지성주의극복이

어떻게가능할지를성찰해보는동시에

  커먼즈로서소설의운명을탐구함

4. 다시고향으로: 커머닝으로서소설쓰기끠

-’은’의 ‘일기‘는 ‘동성애자’로서자신이지닌취약성을 

바탕으로 돌봄, 연대등커먼즈의가치를행하지못함

∴ 문학은 “커먼즈에의한커먼즈의생산” 이상이어야함

   즉 ‘같이하기/공유하기/행동하기/평등’으로서의

 ‘커머닝(commoning)’이 중요함

-’금’이 트럭운전기사에게소설쓰기를권유하는것도커머닝

-’금’은 “공적가치의수호자”로서 ‘국민작가’가되겠다는결심으로

고향으로향하는데, 고향은아버지가 “풀뿌리지역 운동”에 

  종사하던곳

-’금’의 선택에대해서술자는회의적이나, ‘금’은 ‘은’이 제안한

  소설쓰기의방법이 ‘커먼즈에의한커먼즈의생산’ 수준임을간파, 

  문학공동체에긴비전을제시할수있는작가가되고자함

-’금’과 ‘은‘은 자본주의시스템에침윤되어있지만, 

  반지성주의와문학이함께할수없다는점이줄곧강조되었음을

생각해보면, 소설은적어도반지성주의에대한 

상대역(counterpart)의지위를부여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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